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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전반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미디어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과 미디어중독과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자료는 한
국아동패널 10차년도(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1,38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9.38세
(SD=1.42)이었으며, 남아 702명과 여아 687명으로 구성되었다. 자료는 SPSS 21.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및 간접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은 미디어중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복감과 미디어중독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간접효과
가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미디어중독 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이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는 초등학교 아동의 미디어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 학업수행,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켜 학교
적응을 돕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행복감
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디어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미디어기기를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happiness, self-esteem, and media addiction and
the mediation effect of schoo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Data from 1,389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10th PSKC were used. The average age was 9.38 (SD=1.42), consisting of 702 boys 
and 687 girls. The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and mediation effect analysis with SPSS 21.0 and AMOS 18.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happiness
and self-esteem negatively affected media addiction. Second, school adjustment partly mediated the links
between happiness and media addiction. Third, school adjustment totally mediated the links between 
self-esteem and media addiction. Th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chool adjustment in 
preventing children's media addiction.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need to develop school adaptation 
programs to improve happiness and self-esteem for third-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who have 
difficulty adapting to school. This could protect children from media addiction and help them grow into
members of society who utilize media devices at an appropriat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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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여성가족부(2019)에서 발표한 ‘인터넷 및 스마트

폰 이용습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미디어 과의존 비율은 매년 감소하거나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에 비해 초등학생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매
년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교육과 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 실제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과도하
게 노출되어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되는 연령이 낮아짐
에 따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2020년부터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 치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2]. 

미디어중독은 미디어 이용행위에 대한 집착, 금단 현
상, 일상생활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며 아동의 건강한 발
달을 저해한다. 아동의 미디어중독에 대해 다룬 선행연구
들에 따르면, 미디어중독은 거북목 증후군, 수면장애 등 
신체적 문제, 우울, 불안, 충동성 등 정서적 문제, 학교 부
적응, 또래문제, 부모-자녀관계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한다[3,4]. 특히, 현대사회의 아동은 디지털 네이티
브(digital natives) 세대로서 미디어기기의 사용이 익숙
하지만 미디어기기 중독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사용 욕구
를 스스로 조절하기에는 아직 미성숙하다. 또한 미디어 
기기의 사용 목적이 상호작용보다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미디어 중독으
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5,6].

이처럼 아동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중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미디어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에 대해 연구되고 있다. 그 중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의 역
할에 주목해볼 수 있다. 아동은 가족, 또래, 교사와의 일
상경험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며 어린 시절에 경험한 행
복감은 성인기 행복감의 초석이 되며 삶의 질에 지속적
으로 영향을 준다[7]. 아동의 행복감과 미디어중독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는 적은 편이나 초등학생 
아동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심리 특성이 스마
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등 미디어기기 중독에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선행연구를 토대로 행복감이 미디
어중독에 영향이 미칠 것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8,9].

아동의 행복감에 대해 다룬 몇몇 연구들은 아동이 긍
정적 정서 경험인 행복감을 많이 느낄수록 스마트폰 중
독이나 고위험군이 될 확률이 낮아진다고 하였다[10,11]. 
이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아동일수록 
가상 세계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대체할 필요가 없으므로 미디어기기에 덜 몰입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12].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유능하고 가
치있다고 여기는 평가로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안정
적으로 유지된다[13].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외부 스트레
스나 심리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요인이 되며 다양한 매
체에 대한 중독 성향을 예방해준다고 알려져 있다[14]. 
Griffiths(2000)는 과도한 미디어의 사용은 낮은 자아존
중감을 보상하는 기제와 관련 있다고 하였으며 우수정
(2018)은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인
터넷이라는 가상현실로의 도피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15,16]. 

한편, 학교에서 아동은 학업성취를 달성할 뿐만 아니
라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기술과 규
칙을 습득해 나간다. 학령기 학교적응은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적응력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 되며 학교생활 
부적응은 문제행동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7,18].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시기는 유아교육과정과의 
연계 차원에서 통합교과로 운영되던 교육과정에서 벗어
나 개별 학습 과목별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시기로 학
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학업성취가 가시화됨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입
학기나 초기 청소년기에 비해 학교적응에 상대적으로 취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19].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은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예측하
는 개인 내적 변인이기도 하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아
동은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잘 극복할 수 있어 학교에 
잘 적응하며 또래관계나 학업에서 직면한 문제를 잘 해
결해간다[20]. 또한 낙관적이고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아
동은 자신과 주변의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학교생활
에 적응한다[21].

또한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
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
하여 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자아존중감
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학교생활에서 자신감과 긍정적 태도를 보이
며 성공적인 적응을 한다고 보고하였다[23,24]. 또한 학
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
감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25]에 따르면, 프로그램 
실시 이후 아동의 수업 참여율이 높아지고 학교적응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적응은 아동이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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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기도 하고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환경을 변화
시키기도 하는 적극적 과정이다[23].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환경과 개인 간 균형이 이루어지며 학교생활에 편안
함을 느끼며 성공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또래나 교사와
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어려움
을 겪는 아동은 실패경험으로 인한 자괴감이나 우울을 
달래기 위해 미디어에 의존하기 쉽다. 최근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미디어 환경에 주목하여 아동
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 미디
어중독이 학교부적응을 가져온다는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반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다[2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행복감
과 자아존중감이 미디어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
증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이 보호요인의 역
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 미디어

중독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아동의 행복감 및 자아존중
감과 미디어중독 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Fig. 1.). 

1) 아동의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은 미디어중독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2) 아동의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을 매개로 
미디어중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Fig. 1. Hypothesized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10차년도 자료(2017년)를 사용하
였으며 총 1,620가구 중 미디어중독 척도에 응답한 

1,389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27]. 아동의 평균 연령은 
9.38세(SD=1.42)이었으며 남아 702명(50.5%), 여아 
687명(49.5%)이었다. 부모의 평균 연령은 어머니 39.82
세(SD=3.64), 아버지 42.23세(SD=3.95)이었으며 최종
학력은 부모 모두 4년제 대학교졸업이 가장 많았다(아버
지 574명, 어머니 523명). 거주지역은 경인권이 444가
구(32.0%)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울산/경남권 249가구
(17.9%), 대전/충청/강원권 205가구(14.8%), 서울권 
159가구(11.4%), 대구/경북권 155가구(11.2%), 광주/전
라권 177가구(12.7%) 순이었다.

2.2 연구 도구
2.2.1 행복감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MCS(2008)의 질문지를 한

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28]. 아동이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6개 영역(학업, 외모, 
가족, 친구, 학교생활, 일상)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 대한 아동의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74이었다.

2.2.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MCS(2008)에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Resenberg 
Self-Esteem Scale, RSE) 10문항을 아동의 연령에 맞
게 축소하고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29]. 아동이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75이었다.

2.2.3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대현과 지성애 (2006)

가 개발한 초등학교 학교적응 척도를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사용하였다[30].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생활적응 11문항, 학업수행적응 11문항, 또
래적응 8문항, 교사적응 5문항 등 총 35문항이었다. 각 
항목에 대해 아동이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담임교사가 5
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
인에 해당하는 적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는 .95, .94, .94, 8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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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 Happiness -
2. Self-esteem .63** -

3. Academic activity .14** .05 -
4. School rule .15** .11** .68** -

5. Peer relationship .16* .08** .73** .78** -
6. Teacher relationship .11** .06* .41** .70** .58** -

7. Daily life disturbance -.18** -.11** -.13** -.12** -.11** -.06* -
8. Withdrawal -.16** -.09** -.13** -.11** -.09** -.07** .63** -

9. Tolerance -.11** -.09** -.08** -.10** -.07* -.06* .63** .59** -
M 3.32 3.47 4.24 4.01 4.10 4.07 1.45 1.76 1.48

SD .45 .43 .54 .52 .51 .49 .43 .47 .44
Skewness -.95 -1.32 -1.90 -1.28 -1.39 -1.24 1.11 .38 .79

Kurtosis 1.51 2.85 6.38 5.10 5.35 5.16 .98 .46 .79
*p<.05, **p<.0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2.2.4 미디어중독
미디어기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패널연구진

이 K-척도(인터넷중독 진단척도) 청소년 관찰용을 수정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www.iapc.or.kr). 이 척도는 3개
의 하위요인으로 일상생활장애 5문항, 금단 4문항, 내성 
4문항 등 총 13문항이었다. 어머니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별 미디어중독 
수준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는 
.75, .44, 43이었다.

2.3 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 21.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첫째,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변인의 관
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치와 Pearson 적률상관
계수를 산출하고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측
정모형을 검증한 후 주요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
다. 넷째, 학교적응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
핑 절차를 사용하여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
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에서 왜도의 절대값은 2미만, 첨도는 8미

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Pearson 상
관분석 결과, 미디어중독은 행복감, 자아존중감, 학교적
응과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학교적응은 행
복감 및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행복
감과 자아존중감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df=129, p<.001)=1077.808, 

RMSEA=.073, TLI=.891, CFI=.900으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잠재변수에 대한 지표변수의 요인부하량은 
.60~.91로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자아존중감이 미디어중독으로 가는 경로를 제
외하고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학교
적응에서 미디어중독으로의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
다. 이는 학교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미디어중독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둘째, 행복감에서 미디어중독으로의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
수록 미디어중독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셋째, 행복감
에서 학교적응으로의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행복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자아존중감에서 학교적응으로의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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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b β SE C.R.
Happiness → Adjustment .44*** .33 .11 4.20

Self-esteem → Adjustment .22* .16 .10 2.16
Adjustment → Media addiction -.09** -.10 .03 -3.08

Happiness → Media addiction -.35*** -.30 .10 -3.65
Self-esteem → Media addiction -.14 -.12 .09 -1.55
*p<.05, **p<.01, ***p<.001

Table 2. Parameter estimation of the model

3.3 매개모형 검증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미디어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아동의 행복감은 미디어중독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뿐 아니라 학교적응을 매개하여 미디어중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미디어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학교적응을 통
해 간접적인 영향을 보였다. 즉, 자아존중감과 미디어중
독 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Path Direct Indirect Total
Happiness → Adjustment .33*** - .33***

Self-esteem → Adjustment .16* - .16*

Adjustment → Media addiction -.10** - -.10**

Happiness → Media addiction -.30*** -.03** -.33***

Self-esteem → Media addiction -.12 -.02* -.14*

*p<.05, **p<.01, ***p<.001

Table 3. Direct and indirect effects

4. 논의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10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
여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행복감, 자아존중감, 학교적
응, 미디어중독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감은 미디어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인 
반면, 자아존중감은 미디어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행복감이 높은 아동은 미디
어기기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 간의 부적 관련성
을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33,34]. 이러한 결과
는 주관적 행복감이 미디어기기 중독을 예방하는 데 중
요한 개인 내적 특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3학년은 학업의 양이 증가되고 학업성취가 
가시화되는 시기로 학교적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행
복감이 높은 아동은 행복하지 않은 아동보다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태도가 긍정적이며 학습과제와 또래관계를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대처한다[19]. 또한 행복한 아동은 자
신감이 넘치고 낙천적으로 사고하며 능동적인 학습태도
를 가진다[31]. 이처럼 일상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아동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잘 적응하며 미디
어중독으로 빠질 위험이 낮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연구들은 아동의 행복감보다는 
주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특
성과의 관계에 주로 초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는 미디어중독과 관련하여 긍정적 심리적 특성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다 많은 학문
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은 미디어중독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령기는 
근면성을 획득하는 시기로 과제해결이나 또래와의 원만
한 관계를 통해 유능감을 경험하며 발달과업을 수행한다. 
근면성 획득에 실패하여 열등감을 지니게 된 아동은 자
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며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준다. 개인의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으
로 안정적인 자아존중감이 미디어중독을 예측하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로 추론해볼 수 있다.  

먼저, 낮은 자아존중감이 미디어중독 위험성을 높인다
는 것을 설명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미디어중독 수준을 일반군,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26,34].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미디어중독 
수준을 나누지 않았다. 또한 청소년용 인터넷중독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측정도구 문항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을 밤을 새워 사용하거나 가족과 싸운다는 내용은 청소
년보다 일상에서 부모의 관리감독을 더 받는 초등학생에
게 다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5,6]. 따라서 추후에는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중독 측정도구로 평가하고 
사용자군 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청소년 집단
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적응은 행복감과 미디어중독의 관계에서 부
분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미디어중독의 
관계에서는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행복감과 미디어
중독 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간접효과는 긍정적 정서
를 포함한 행복감이 높은 아동은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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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에 적응을 하며 미디어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행복감이 낮은 아동은 학교적응에 어려
움을 보이며 미디어기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업수행뿐만 아니라 친구 
및 교사와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해결해가며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킨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은 학
교 학습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학력이 형성되는 시점
이며, 자신의 평가결과와 또래의 평가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시기이다. 아동의 낮은 행복감은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학업수행, 학교생활을 저해하여 학교적응을 성공적
으로 해내지 못하게 하며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등 미디
어기기 과의존 위험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학교적응은 미디어중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중요한 변인
이므로 미디어사용 수준이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적
응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적응을 도와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을 완전 매개로 미디어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 자신에 대
해 유능하고 가치있다고 여기는 아동은 친구, 부모, 교사 
등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다양
한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이겨내어 학교에 잘 적응하며 
미디어기기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자아존중감 형성은 아동기 주요 발달과업 중 하나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적응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설명
력은 약26%인 것으로 나타났다[20]. 사회화 과정의 대행
자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해낸 아동은 인
지, 사회, 정서 등 다양한 발달영역에서 긍정적 경험을 하
며 미디어에 의존할 확률이 낮아진다. 반면, 자아존중감
이 낮은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불만족으로 
상실감과 무력감을 느끼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이는 현실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가상세계로 도
피하여 위안을 찾기 위해 미디어에 의존할 가능성을 높
인다[15,16]. 이러한 결과는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증진 훈련프로그
램을 실시하여 미디어기기 중독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미디어기기 과의존 위험군의 진단 연령이 
낮아지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3학년 아동
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개인 내적 특성과 학교적응이 
미디어기기 중독으로부터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디어기기 중독 예방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미디어기기 사용이 익숙한 디지

털 네이티브 세대의 학령기 아동이 미디어기기를 적절한 
수준에서 잘 활용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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